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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의 11

년 만의 한국 복

귀 시도가 무산

됐다. 

유승준은 21일 

웨이보 등 SNS

를 통해“11. 22. 

18 어나더 데이

(Another Day)”

라는 글과 함께 

앨범 재킷 사진

을 게재하며 11

년 만의 가수 컴백을 직접 알렸다. 

유승준은 지난 2007년 발매한 7집 앨범‘리버

스 오브 와이에스제이(Rebirth Of YSJ)’이후 무

려 11년 만에 새 앨범을 발표하려고 했다. 타이

틀곡은‘어나더 데이’로 22일 선공개된 후, 12

월 5일 전체 앨범의 음원이 공개될 예정이었다. 

특히 유승준은 이번 앨범의 수익금을 전액 기

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병역 면제 등의 논란에 

휩싸인 후 국내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을 향한 

여론은 여전히 차가웠다. 음원 발매 소식이 전

해짐과 동시에 목소리가 들끓었다. 이후 한 유

승준의 새 앨범 유통사는 최종적으로 발매를 

취소했다. 정확한 취소 사유는 현재까지 알려지

지 않았다. 동시에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던‘어

나더 데이’의 티저 영상도 삭제됐다.

유승준은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2002년 입대를 3개월 정도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시민권을 얻으면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이 병역 기피를 목적

으로 국적을 포기했다고 보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2003년 장인 사망으로 일시적으로 입국한 것

을 제외하고 16년째 입국을 금지당하고 있다. 

유승준은 여러 차례 입국금지 해제 조치를 시

도했으나 실패했고, 중국과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유승준, 한국 복귀 무산
음원 발매 취소

그룹 트와이스가 내년 3월

과 4월 도쿄 돔을 포함, 일

본 3개 도시에서 4회 톰투어

에 나선다. K팝 걸그룹으로서

는 최초 톰투어이자 해외 아

티스트 사상 데뷔 후 최단 기

간 도쿄 돔 입성이라는 새 역

사도 썼다.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

트에 따르면 트와이스는 내

년 3월 21일 오사카 교세라 

돔, 3월 29일과 30일 도쿄 돔, 4월 6일 나고야 돔 등 

현지 3개 도시서 4회 공연의 돔투어를 진행한다. 이

는 K팝 걸그룹 사상 최초의 돔투어다. 

특히 해외 아티스트 사상 데뷔 후 최단 기간만에 

일본 돔투어의 상징인‘도쿄돔’입성을 이뤄내 눈길

을 끈다. 

앞서 트와이스는 K팝 걸그룹 최초로 일본 대표 연

말 특집 프로그램 NHK‘홍백가합전’에 2년 연속 

트와이스, 내년 3월 일본 돔투어
K팝 걸그룹 최초

출연을 알려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올해로 69회째를 맞이하

는 해당 프로그램에 트와이스

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K

팝 가수 중 유일하게 라인업에 

포함됐다.

트와이스는 올해에도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막강한 저력을 

과시하며‘원톱 걸그룹’의 위

상을 높였다. 한국에서는 이달 

5일 미니 6집‘YES or YES’및 

동명 타이틀곡을 발표하고 국내외 각종 음원차트 

정상을 휩쓸며‘10연속 히트 홈런’을 날렸다.

또 이번 타이틀곡‘YES or YES’는 공개 후 일본 

라인뮤직 톱100차트서는 앨범에 수록된 7트랙 전

곡이 1위부터 7위까지‘줄세우기’를 하는 파워를 뽐

냈고, 앨범‘YES or YES’는 트와이스가 일본서 발

매한 한국어 음반으로는 최초로 오리콘 위클리 앨

범 및 디지털 앨범 정상을 동시 석권했다.

패리스 힐튼이 최근 약혼했던 크리스 질카와 이달 

초 파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힐튼은 질카로

부터 받은 200만 달러에 달하는 약혼반지를 돌려주

지 않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앞서 지난 2010년 오스카상 시상식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2월 힐튼 인스타그램을 통

해 만나는 사실을 인정한 뒤 공개 열애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 1월 힐튼은 질카와의 약혼 소식을 자신

패리스 힐튼, 파혼 … 약혼반지는? 

의 인스타그램에 알렸다.

당시 질카는 힐튼에게 200만 달러에 달하는 20캐

럿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해 화제가 됐다. 이에 

힐튼은“나는 그의 프러포즈에 승낙했다. 나의 최고

의 친구이자 소울 메이트인 내 남자친구와 약혼한 

사실이 너무 행복하다.”고 적으며 기쁜 마음을 표

했다.

하지만 파혼 후에도 패리스 힐튼은 이 반지를 돌려

주지 않고 있다. 이에 한 매체는“크리스 질카가 반지

를 살 때 엄청나게 할인을 받았다. 광고 효과를 바라

는 쥬얼리업체 측과 패리스 힐튼 사이에 긴밀한 관계

가 있었다.”며 패리스 힐튼이 반지를 돌려주지 않고 

있는 이유를 추측했다. 

크리스 질카는 자신에 패리스 힐튼에게 준 약혼반

지를 돌려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